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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i0.93Fe0.07O3-δ의 산소 결핍에 따른 강자기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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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강유전성과 강자성을 동시 나타내는 다강체 물질이 multi-bit memory와 같은 차세대 소자

의 개발 가능성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강유전 물질로 잘 알려진 BaTiO3에 강자성 Fe 이온을 치환시켜 

합성된 BaTi1-xFexO3-δ가 상온에서 강유전성과 강자성의 특성을 동시에 나타낸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 되었다.[1,2,3] 하지만 이 물질에서 발생되는 자기적 특성의 변화가 치환된 Fe 이온으로 인한 것인지 치환

으로 인해 유도된 결정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치환량에 따른 

강자성 특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앞선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결정 BaTi1-xFexO3-δ에서 Fe 치환량이 20% 이하인 시료에서 tetra BaTiO3 phase와 

hexa BaTiO3 phase가 동시에 존재하며 20 %이상인 시료에서 pure hexa BaTiO3 phase만을 가지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Fe 이온 치환에 의해 유도된 강자성 특성은 치환량이 7% 인 BaTi0.93Fe0.07O3-δ에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이 확인 되었다.[1] 또한 hexa BaTiO3 phase를 가지는 다결정과 단결정 BaTi1-xFexO3-δ가 산소 분위기와 진공 

분위기에서의 열처리에 의해 결정 구조내의 산소결핍의 양이 조절 되고 강자기 특성 또한 변화 한다는 사실이 

보고 된 바 있다[2,3]. 

이에 우리는 고체상태반응법으로 합성된 다결정 BaTi0.93Fe0.07O3-δ 시료에서 보이는 강자성의 급격한 변화를 

M-T 곡선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분위기(O2, Ar)에서 열처리 한 시료들의 자기적 

특성 변화를 상온에서의 M-H hysteresis loop 와 M-T 곡선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결정구조 내 산소 결핍의 

양과 다결정 BaTi0.93Fe0.07O3-δ에서 유도된 강자기 특성 변화와의 연관관계에 대해 연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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